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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whether resil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effects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in 

January 2023, targeting 300 elderly people aged 60 or older, by requesting a company that conducts 

online surveys. Frequenc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version, and moderating effects were verified using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s depression and resilienc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Elderly people with good health, 

economic status, and family relationships had lower levels of depression and higher resilience than those 

who did not.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depression of the elderly affects death anxiety. These 

results mean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depression experienced by the elderly, the higher the level of 

death anxiety.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was found to be limitedly significant. In other words,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in the elderly was significant only when resilience 

was in the 'medium' and 'high'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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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인 세대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을 활용하여 조절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둘째, 노인 세대의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 세대가 경험하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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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인 

경우에만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했다. 

 

핵심어: 우울감, 죽음 불안, 회복탄력성, 조절 효과,  SPSS PROCESS macro 1번 

 

1. 서론 

2021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857만 명으로 전년보다 

약 42만 명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의 16.6%를 차지하였고 2025년 고령인구 비중은 

20.6%로,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1].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감은 13.5%[2]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심각한 경향을 보인다. 즉, 

노인의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65~69세는 8.4%이고 75~79세는 15.6%인데 반해 

85세 이상에서는 24%로 고령일수록 우울 증상이 있는 노인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2]. 따라서 85세 이상 초고령 노인집단에서 우울 증상을 보이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울감은 정상적인 기분 변화에서 병적인 상태에 이르는 근심, 무기력, 침울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내는 상태로써[3], 노년기의 우울감은 노화에 따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취약성과 더불어 환경적 스트레스, 사회적 경험의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4][5]. 예를 들어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자기 비판적 경향이 생기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감소시킨다[6][7]. 이러한 활동 감소로 대인관계가 

축소되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감소로도 이어진다. 사회적 지지의 감소는 우울감을 

높이게 됨으로써 우울감의 프로세스가 반복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울감은 노인의 

심리적 건강의 주요 지표로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8], 노년기의 삶에서 

우울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노인의 우울감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 불안(death anxiety)은 

‘죽음(death)’과 ‘죽어가는 것(dying)’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영향, 인식을 

의미하는데[9] 노년기 우울감이 죽음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노년기 

죽음 불안의 영향요인에 관한 메타분석에서도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변인이었다[12][13].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울 증상이 

심화될수록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는 절망감과 인지적 왜곡을 유발하여 결국 노년기에 직면하는 죽음 불안 수준을 

심화시킨다[14-16]. 무엇보다 우울감은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죽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울감은 개인의 심리적 기능을 손상하고, 

무력감을 조성하여 자살과 같은 극단적 자기 파괴적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로서[17][18], 60세 이상 자살 충동 이유 중에 우울감이 44.9%나 차지했다[19]. 

따라서 노년기 우울감으로 죽음불안이 높아진다고 할 때, 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음으로써 노인의 우울감으로 인한 죽음 불안을 낮출 필요가 있다. 

노년기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련성을 조절하는 변수로 회복탄력성을 들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삶의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힘의 원동력 또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을 의미한다[20]. 회복탄력성은 인간이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회복하는 기능으로써, 삶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Depression of the old generation influence to the Death Anxiety : Control of the Resilience  

Copyright ⓒ 2023 KCTRS  197 

적응하는 능력이기도 하다[21]. 회복탄력성은 개인의 결함이나 약점보다는 상황에 알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는 개인의 능력과 자원으로서[22], 우울 및 죽음 불안을 낮추는 긍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여성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23], 우울감이 

낮아지고[24], 죽음 불안이 감소하며[25] 자살 생각도 감소한다[26]. 또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자 노력하며, 

이로 인해 우울은 예방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노년기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우울감과 죽음 불안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면,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회복탄력성이 조절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지 못하였다. 단지, Lee & Kim[21]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주 부양자의 부양 

부담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에서는 부양 부담이 높으면 우울감이 급격하게 높아지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에서는 부양 부담이 높아도 우울감이 완만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의 우울감, 회복탄력성, 죽음 불안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높고[28], 회복탄력성이 낮고[29], 죽음 불안이 높다[30][31]. 교육 수준,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32][33], 

회복탄력성이 높으며[29][34], 죽음 불안이 낮았다[30]. 또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35][36], 회복탄력성이 높으며[29], 죽음 불안이 낮았다[29]. 

물론 노인의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차이가 없고[21][37],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38]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 죽음 불안,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모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개념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델 

[Fig. 1] Research Model 

 

죽음불안 우울감 

회복탄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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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대상자 및 자료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2023년 1월 설문조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전문업체에서는 서베이몽키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전국  60세 

이상 일반인 남녀  300명(남자 150명, 여자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직업, 

혼인상태, 직업, 거주지는 따로 구별을 두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30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 우울감 척도 

 독립변수인 우울감은 Kohout, Berkman, Evans, Conrnoni-Huntley[39]의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 단축척도를 사용하였다. 11개 문항 4점 리커트 

형(1=극히 드물다[일주일에 1일 미만], 2=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3=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4=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척도이다. 11개 문항 중 

2개 문항(비교적 잘 지냈다,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은 역 코딩하여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우울감의 신뢰도 Cronbach ɑ 값은 .912이다. 

 

2.3.2  조절변수 : 회복탄력성 척도 

조절변수인 회복탄력성은 Connor와 Davison[40]이 개발한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척도를 백현숙 등[41]이 번안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을 사용하였다. 총 25개의 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5점 Likert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신뢰도 Cronbach ɑ 

값은 .940이다. 

 

2.3.3  종속변수 : 죽음불안 

죽음 불안은 Collett & Lester[42]가 제작한 FODS(Fear of Death Scale)를 서혜경(1987)이 

한국어로 번역하고, 이를 오미나[43]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죽음 불안은  

존재 상실의 불안, 죽음 과정의 불안, 사후 결과의 불안이라는 3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죽음불안의 신뢰도 Cronbach α값은 .889이다. 

 

2.4 사회인구학적 특성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300명 중 여성이 50%, 남성이 50%로 

동수를 이루었다. 노인의 연령은 60~64세가 60.3%이고 65세 이상이 39.7%였다(연령의 

분포는 60세부터 82세까지였음). 학력은 고졸 이하 36.3%, 전문대졸 이상이 63.7%였다. 

절대다수(86%)가 배우자가 있었으며, 건강 상태는 ‘나쁘다’ 17.3%, ‘보통이다’ 59.7%, ‘좋다’ 

23%였다. 그리고 경제 상태는 ‘나쁘다’ 20.7%, ‘보통이다’ 65.3%, ‘좋다’ 14%였다. 종교는 

기독교 및 천주교가 62.3%, 불교와 원불교가 37%였고 기타종교가 0.7%였다. 거주지는 

대도시가 61.3%이었고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38.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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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자료분석방법 

SPSS Win 24.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SPSS 

PROCESS MACRO 4.1 version을 이용하여 조절 효과분석을 하였다. 조절 효과는 

Hayes[44]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1번을 이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 5,000회 

지정 및 신뢰구간 95%를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인 부양부담과 조절 변수인 

회복탄력성은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F=8.327, p<.001)와 

경제 상태(F=8.356, p<.001)  모두 ‘보통이다’와 ‘좋다’인 경우보다 ‘나쁘다’인 

경우에 우울감이 더 높았다. 또한 가족관계가 나쁜 집단이 좋은 집단에 비해 우울감이 

높았다(F=4.323, p<.001). 

 

[표 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우울감의 차이 <N=300> 

[Table 1] Differences in Depression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ategory N 
Depression 

M±SD t/F value Scheffe’s 

Sex 
Woman 150 1.653±0.646 

-1.462 - 
Man 150 1.767±0.696 

Age 
Under 64yr 181 1.720±0.672 

0.326 - 
Over 65yr 119 1.694±0.677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 109 1.714±0.708 
0.076 - 

college graduate 191 1.708±0.653 

Spouse 
Doesn't exist 258 1.640±0.700 

-0.724 - 
Has exist 42 1.721±0.669 

Health level 

Bad 52 2.046±0.812 

8.327*** 

b 

Normal 179 1.650±0.640 a 

Good 69 1.612±0.565 a 

Economy 

level 

Bad 62 1.985±0.756 

8.356*** 

b 

Normal 196 1.673±0.650 a 

Good 42 1.479±0.515 a 

Family 

relation 

Bad 90 1.959±0.728 
4.323*** - 

Good 210 1.603±0.619 

Residence 
Not big city 116 1.671±0.669 

-0.800 - 
Big city 184 1.735±0.676 

***p<.001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o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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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VA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F=31.199, 

p<.001)와 경제 상태(F=31.199, p<.001) 모두 ‘좋다’인 경우에 회복탄력성이 가장 

높았고,‘보통이다’,‘나쁘다’ 순이었다. 또한 가족관계가 좋은 집단이 나쁜 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높았다(F=-5.111, p<.001). 

 

[표 2]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 <N=300> 

[Table 2] Differences in Resilienc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Category N 
Depression 

M±SD t/F value Scheffe’s 

Sex 
Woman 150 3.485±0.547 

-0.872 - 
Man 150 3.541±0.560 

Age 
Under 64yr 181 3.493±0.554 

-0.795 - 
Over 65yr 119 3.545±0.552 

Education 

level 

highschool graduate 109 3.413±0.542 
-2.393 - 

college graduate 191 3.570±0.553 

Spouse 
Doesn’t exist 258 3.478±0.509 

-0.443 - 
Has exist 42 3.519±0.561 

Health level 

Bad 52 3.206±0.541 

21.154*** 

a 

Normal 179 3.485±0.519 b 

Good 69 3.817±0.504 c 

Economy 

level 

Bad 62 3.179±0.517 

31.199*** 

a 

Normal 196 3.520±0.512 b 

Good 42 3.974±0.443 c 

Family 

relation 

Bad 90 3.274±0.575 
-5.111*** - 

Good 210 3.616±0.511 

Residence 
Not big city 116 3.542±0.563 

0.717 - 
Big city 184 3.495±0.547 

***p<.001 

 

한편,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죽음불안의 차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3.2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3.2.1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를 파악하기 전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였다(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았으며(r=.284, p<.01) 회복탄력성은 

낮아졌다(r=-.309, p<.01). 죽음불안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낮아졌다(r=-.121, p<.05). 또한 

상관계수인 r계수를 보면 -.121에서 .309까지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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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울감, 죽음불안, 회복탄력성 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과 표준편차 <N=300> 

[Table 3] Correlation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among Depression, Death Anxiety, and Resilience 

 Depression Death Anxiety Resilience 

Depression    

Death Anxiety .284**   

Resilience -.309** -.121*  

M(SD) 1.601 (.553) 3.297 (.782) 3.513 (.553) 

*p<.05, **p<.01 

 

3.2.2 노인의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회복탄력성이 노인의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표2와 표3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를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노인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높았고(Coeffect=.171, p=.020),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의 상호작용 항의 효과 

값이 .333(p=.003)으로 유의하였다. 모델의 F값은 2.847(p=.005)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은 

7.3%였다. 또한 상호작용 항이 추가됨에 따라. R2의 변화량은 .029(p=.003)로 유의하여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Table 4).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 효과를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유의한 상호작용의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저집단’, ‘중집단’, ‘고집단’으로 각각 나누어 기울기를 

살펴보았다. 표 4와 그림 2의 회복탄력성에 따른 노인 우울감의 조건부 효과를 보면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먼저 표 4의 조건부 효과를 보면,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의 경우에 

조절효과가 유의했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회복탄력성이 ‘고집단’과 ‘중집단’에서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불안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복탄력성이 ‘저집단’의 경우에는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4] 우울감이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N=300>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Effect of Depression on Death Anxiety 

Dependent variable:  death anxiety 

Variable Coeffect se t값 p LLCI ULCI 

Constant 3.684 .349 10.549 .000 2.996 4.370 

Depression .171 .073 2.347 .020 .028 .315 

Resilience -.140 .102 -1.372 .171 -.340 .061 

Depression × Resilience .333 .110 3.02 .003 .116 .551 

Variable 

Economy level .095 .077 1.244 .215 -.056 .247 

Health level -.125 .073 -1.718 .087 -.268 .018 

Family relation -.048 .076 -.629 .530 -.197 .101 

R2=.073 F=2.847 p= .005 

R2 increase by interaction 

Interaction R2 F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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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ression ×  resilience .029 9.109 .003 

Conditional effect by  resilience 

Resilience Effect se  t값 p LLCI ULCI 

-.553(M-1SD) -.013 .087 -.148 .883 -.184 .158 

.000(M) .172 .073 2.347 .020 .028 .315 

.553(M+1SD) .356 .103 3.459 .001 .153 .558 

       

 

 

[그림 2] 우울감과 죽음불안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 

[Fig. 2]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ath Anxiety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 세대의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60세 이상의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2023년 1월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3.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및 기술통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for SPSS 4.1 version을 활용하여 조절 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은 노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에 따른 우울감과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유의하였다.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은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감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높았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건강 상태, 

경제 상태, 가족관계가 좋을수록 우울감이 낮다는 선행연구[32][33]와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29][34]와 같은 결과이다.   

둘째, 노인의 우울은 죽음 불안에 영향을 미쳤다. 즉, 노인이 경험하는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설명한 선행연구[12][13]와 같은 결과이다. 이처럼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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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우울한 사람이 갖는 사고의 특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울감을 

겪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45], 우울증이 심해질수록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Self-focused Attention)가 높아지게 되며, 부정적인 자기 초점 적 사고는 

절망감과 인지적 왜곡을 유발하여 결국 죽음 불안 수준을 높이게 된다[16-18].  

셋째,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제한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집단’인 경우에만 노인의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유의했다. 그런데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조절 효과는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었다. 회복탄력성이 ‘중집단’과 ‘고 

집단’인 경우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 우울감으로 죽음 불안이 높아질 때 회복탄력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그간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했던 선행연구[21-24][27]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 2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우울과 죽음 

불안 간의 관련성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울은 자신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므로 인지의 변화와 

환경변화로 인한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해 죽음 불안이 더욱 심화한다[46]. 따라서 

우울감이 높을수록 죽음 불안이 높아지는데, 높아진 죽음 불안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이를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방어적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죽음 불안이 다시 우울 

증상으로 발현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47]. 또한, 우울을 경험하는 노인은 죽음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자아 기제가 약하기 때문에 죽음 불안과 우울 사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48].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그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해석이 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우울감과 죽음 불안 간의 관계를 

완충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회복탄력성이 낮은 집단은 우울감 수준과 상관없이 죽음 불안이 높았으나,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은 우울감이 낮을 때는 죽음 불안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다. 

그런데 회복탄력성이 높은 집단도 우울감이 높아짐에 따라 죽음 불안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점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즉, 우울감이 낮을 때는 회복탄력성이 죽음 불안을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우울감이 높아질때는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울감의 수준에 따라서 우울감을 낮추거나 또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울감이 낮은 노인에게는 회복탄력성을 높여서 죽음 

불안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우울감이 높은 노인에게는 우울감 자체를 낮춤으로서 

죽음 불안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감이 낮은 노인에게는 

회복탄력성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미술 치료프로그램[49]이나 운동프로그램[50]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회복탄력성이 

높으므로[51],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에의 참여가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우울감이 

높은 노인에게는 상담이나 치료 등을 통해 우울감을 낮추는 것이 죽음 불안을 낮추기 

위해 우선적이라는 점을 제안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우울감이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회복탄력성의 부분적인 조절 효과를 확인하였고 우울감이 높은 노인과 

낮은 노인의 죽음 불안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그간 회복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를 주장했던 선행연구와는 달리 노인의 

경우 높은 회복탄력성이 오히려 부정적일수도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이와 관련한 논의와 



Depression of the old generation influence to the Death Anxiety : Control of the Resilience  

204  Copyright ⓒ 2023 KCTRS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감으로 인해 

죽음 불안이 높은 노인을 위한 복지 및 상담 치료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표집 방법이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의 특성상 

온라인 접근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노인에게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 방법의 병행과 70, 80대 노인까지도 연구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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